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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색당근 키우고 제주 채소로 요리하는 체험꾸러미 개발

 - 동부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‘소농로드’가 아동·성인용 2종 

선보여 -

 - 아동·성인 대상 4차례 시범운영… 참여자 의견 반영해 제품 보완 -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농촌융복합사

업장 소농로드(대표 조준희)가 개발한 농업·농촌 학습용 체

험꾸러미(키트) 2종의 시범운영을 마쳤다.

 ❍ 센터는 아동과 성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 활동으로 농업·농

촌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‘수요맞춤형 농

업·농촌 학습 체험키트 개발 시범사업’을 추진했다.

❏ 이번에 선보인 체험꾸러미는 ‘삼색당근 키우기’와 ‘자연주

의 채소커리와 제주 제철채소’ 두 종류다.

 ❍ 아동용인 ‘삼색당근 키우기’는 다양한 색깔의 당근을 직접 

심고 기르며 농작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

만들었다.

 ❍ 성인용인 ‘자연주의 채소커리와 제주 제철채소’는 간편한 조

리 과정을 통해 제주 식재료의 맛과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

구성했다.

❏ 동부농업기술센터는 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4차례 시범

운영을 통해 체험꾸러미의 활용 가능성과 개선점을 확인했다.

 ❍ 1~3회차에는 구좌읍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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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체험 후 농업·농촌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 변화, 재참

여 의향 등을 조사했다.

 ❍ 4회차에는 공개 모집한 성인 6명에게 ‘자연주의 채소커리와 

제주 제철채소’ 꾸러미를 배송했다. 참여자들은 재료를 직

접 조리·시식한 뒤 온라인 설문으로 맛과 풍미, 조리 편의

성, 상품성 등을 평가했다.

❏ 아동 대상 설문에서 농업·농촌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응답

과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93%(30명 중 28명)였다.

 ❍ 성인 6명은 모두 맛과 풍미에 ‘매우 만족’한다고 답했다. 

조리 편의성, 가격 대비 구성·품질, 정식 출시 시 구매·추

천 의향에는 각각 5명(83%)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.

 ❍ 삼색당근을 직접 심는 활동과 상세한 설명서, 음식 풍미와 

간편한 조리 과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. 

 ❍ 당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추가 콘텐츠와 꾸러미 내 채소 

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.

❏ 김수미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아

동에게는 농업의 즐거움을, 성인에게는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

새로운 식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”며 “참여자 의견을 

반영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, 농업·농촌 교육과 지역 농산

물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”고 말했다.


